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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운인식 능력이란 말소리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상

위언어능력으로 스스로 말소리를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

을 말한다(Stackhouse & Wells, 1997). 예를 들어, 단어들이 다른 

단어와 함께 합성되거나 분절될 수 있는 것을 알고, 단어가 음

절과 음소처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고, 합쳐질 수 있는 것을 

아는 등 언어의 소리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음

운인식이라고 한다(Catts & Kamhi, 1989). 음운인식 능력은 말 

산출뿐만 아니라 읽기 및 철자 쓰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유경 & 김수진, 2010; Catts & Kamhi, 
1989).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발달을 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음운인식 능력은 과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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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syllable identification task according to auditory and visual stimuli 
presentation methods and syllable position. Twenty-tw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 4-6)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ee-syllable words were used to identify the first syllable and the final syllable in each word with auditory and visual 
stimuli. For the auditory stimuli presentation, the researcher presented the test word only with oral speech. For the visual 
stimuli presentation, the test words were presented as a picture, and asked each child to choose appropriate pictures for the 
task.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asks were presented visually, the performances of phonological awaren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presenting with auditory stimuli. Also, the performances of the first syllable identific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last syllable identification. When phonological awareness task are presented by 
auditory stimuli,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all the steps of the speech production process. Therefore, the phonological 
awareness performance by auditory stimuli may be low due to the weakness of the other stages in the speech production 
process. When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are presented using visual picture stimuli, it can be performed directly at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stage without going through the peripheral auditory processing, phonological recognition, and 
motor programming. This study suggests that phonological awareness skill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thods of 
stimulus presentation and syllable position of the tasks. The comparison of performances between visual and auditory 
stimulus tasks will help identify where children may show weakness and vulnerability in speech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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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 4세와 5세부터 단어 및 음절 수준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만 6세에는 음소인식의 수준까지 발달해간다(김자경 외, 2005; 
박향아, 2000; 백은아 외, 2001; 이숙 & 김화수, 2014; 홍성인 외, 
2002). 이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은 단어 수준

부터 음절 수준, 음소 수준으로 꾸준하게 발전한다. 따라서 만 

4-6세는 음운인식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음운인식 능력을 

통해 이후 읽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홍성인 외, 2002) 학
령전기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자

극을 청각적으로 제시하고, 아동이 정답을 말로 산출할 수 있도

록 반응을 이끌어낸다. Stackhouse & Wells(1997)의 말 처리 모델

에 따르면 자극을 청각적으로 제시할 경우 아동은 단어 정보를 

듣고, 기억하여 해당 말소리 정보들을 모아 스스로 조작해야 한

다. 또한, 과제에 맞게 판단하여 산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검사 시 음운인식 능력 외에도 말지각력, 
음운 및 작업 기억력, 말 산출 능력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조음 오류로 인해 음운인식 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운지식 능력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즉, 말지각, 음운 및 작업 기억, 말 산출 상의 문제 등의 

요소로 인해 음운인식 수행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때문에 

지각, 기억, 산출 등의 요소에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사용

하여 음운인식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각이나 기억, 산출 등의 요소에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음운인식 과제를 시각적 그림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시
각적 그림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을 인출하여 아동 스스로 말소리를 조작하기 때문에 말지

각력이나 청각적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말 산출로 반

응을 이끌어내는 대신 정답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도록 반응

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말 산출 능력 제한으로 수행력이 낮아지

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음운인식 능력에만 

결함을 보이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극제시 방법과 아동의 반응 방식에 따라 음운인식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음운인식 과제

를 표현과 수용으로 나누어 평가하기도 한다. Anthony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언어 연령을 동일하

게 맞춘 일반 아동에게 표현과 수용으로 음운인식 검사를 실시

하였다. 즉, 청각적 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말 산출로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방법(표현 음운인식)과 시각적 그림자극으로 과제

를 제시하여 아동이 말 산출 없이 그림을 선택하도록 반응을 이

끌어 내는 방법(수용 음운인식)을 함께 사용하여 음운인식 능력

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처럼 음운인식 과제를 표현과 

수용으로 나누어 함께 사용함으로써 아동이 말 산출 과정 중 어

떤 부분에서 결함을 보이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김애화(2007)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는 낱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가 투명성이 낮은 언어이기 때문에 음소 수준의 과제가 읽

기 능력에 대한 예측도가 높다. 반면에 한국어는 낱자-소리 대

응관계가 투명하고, 자모를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음절 단위

(syllable unit)로 모아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음절 수준 및 음소 수

준의 과제가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다

(Cho & McBride-Chang, 2005). 따라서 한국어의 음운인식 과제

에서는 음절 수준의 과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

다.
김애화(2012)의 연구에서는 만 4-6세 아동에게 3음절 검사어

를 사용해 음절 위치(첫음절, 가운데 음절, 끝음절)에 따른 음운

인식 과제 정답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운데 음절 인식의 정

답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과제에서 끝음

절의 정답률이 첫음절보다 낮았다. 따라서 음절 위치에 따라 아

동의 음운인식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음운인식 확인 과제에서 자극제시 및 반응 방

법과 음절 위치에 따른 아동의 수행력이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청각적 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것과 시각

적 그림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첫음

절과 끝음절 확인 과제의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만 4-6세의 일반아동 22명(만 4세 9명, 만 5세 7명, 만 6세 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 및 표현어휘 능력검사(김영

태 외, 2009) 결과, -1 표준편차 내에 해당하고, 아동용 발음검사

(김민정 외, 2007)의 백분위 점수가 16%ile(-1SD) 이상에 해당하

였다. 또한, 주 양육자에 의해 인지나 발달상의 문제, 기관 구조, 
시각∙청각 등 감각 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만 포

함하였다.

2.2. 검사 구성 및 검사어와 그림 선정

본 연구는 3음절 제시어의 첫음절과 끝음절을 확인하는 과제를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그림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자극제시 방법에 따라 첫음절 확인 10문항, 끝음절 확인 10문

항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극 제시 방법에 따라 각각 

총점 20점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어는 모두 3음절 의미 단어이며, 아동에게 친숙하고 그

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제시어, 제시어와 첫

음절 또는 끝음절이 같은 어휘, 방해 자극 어휘로 총 세 개의 검

사어가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난이도 조정을 위해 정반응에 해당하는 어휘 외에 두 가

지 유형의 방해 자극 어휘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해 자극은 

제시어와 의미적으로 같은 범주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방해 자극으로는 첫음절 확인 과제에 제시어와 끝음절이 

같은 단어를 넣거나, 끝음절 확인 과제에는 제시어와 첫음절이 

같은 단어를 넣어 과제의 음절 위치에 대한 방해 자극을 포함하

였다. 두 유형의 방해 자극은 연습 문항을 포함하여 총 12문항 

중 각각 6개씩으로 동일한 비율로 맞추었다.



Choi, Yu Mi · Ha, Seunghee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9. No.4 (2017) 123-128                       125

검사어에 해당하는 그림은 Power Point 2016 프로그램의 클립

아트에서 발췌한 뒤에 일관성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수정 및 보

완하여 제작하였다.
선정된 검사어 및 그림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 타당도 설

문지를 제작하여 언어병리 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6명과 석사과

정 연구원 7명 총 13명의 언어병리 전공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따

른 검사 문항과 그림의 적절성을 문의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 문항과 검사어, 그림은 제외하거나 수정한 후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 예비 실험은 만 4, 5, 6세 아동 각각 한 명씩 총 세 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예비실험 결과 40개의 문항 중 공통적으로 

다섯 개의 문항에서 세 명의 아동 모두가 오반응을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가 아동의 수행력 차이인지 검사 도구의 문제점인

지 확인하기 위해 연령이 더 높은 만 7세 아동 세 명에게 2차 예

비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세 아동 모두 모든 문항에서 정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2차 예비 실험 결과는 아이들의 수행

력 차이로 인해 오답 문항이 우연히 겹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실험 자료와 실험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 한 후

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단어는 <부록 1>에 첨

부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3.1. 대상자 선별 검사

자료 수집은 언어치료실이나 아동의 가정 등의 조용하고 독립

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본 실험인 음운인식 검사를 실시하

기 전에 대상자 선별을 위한 언어 검사(REVT)와 조음 검사

(APAC)을 실시하였다. 조음 검사는 APAC 단어 수준에서의 검

사만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검사 도구인 언어와 조음 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아동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음운인

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한 아동 당 30분에

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3.2. 음운인식 검사

본 검사 진행 전 검사어와 제시어에 포함된 어휘를 아동이 아는

지 확인하고 모를 경우 어휘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첫

음절과 끝음절에 대한 개념과 검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두 

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였다. 오반응을 보인 아동에게는 한 번 

더 설명해주었다. 그래도 오반응을 보인 아동은 과제를 이해하

지 못하였거나, 아직 음운인식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하고, 부가적인 설명이나 연습 없이 검사를 일관성 있게 진행

하였다.
청각적 말소리 자극으로 검사어를 제시할 때 연구자는 예를 

들어 “/다람쥐/랑 첫 소리가 같은 것 찾아보세요. /다리미/에

요 /캥거루/에요?”의 형태로 지시문과 보기 어휘를 들려주었

다. 아동이 잘 듣고 대답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들려주

었으며, 아동이 요구할 경우 최대 2회까지 지시문과 어휘를 다

시 들려주었다.
시각적 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할 경우 아동이 그림에 해당하

는 어휘를 몰라 과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제 수행 

전 연구자와 함께 각 그림에 해당하는 어휘를 살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그림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상자를 

두 개 준비하고, 각 상자 앞에는 보기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 두 

개를 놓아둔 후 지시문을 들려주었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 

카드를 제시하며 예를 들어 “이 그림이랑 (상자 앞에 놓여있는 

그림들을 가리키며) 이 그림들 중에서 첫 소리 혹은 끝소리가 

같은 그림 뒤에 있는 상자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등의 형태로 

지시사항을 들려주었다. 지시문을 듣고 아동이 제시어와 첫음

절이나 끝음절이 같다고 판단한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고, 
해당 그림 뒤에 놓인 박스에 제시어 카드를 넣도록 하였다.

자극 제시 방법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1명의 아동에

게는 청각적 자극을 먼저 제시한 후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였고, 
11명의 아동에게는 시각적 자극을 먼저 제시한 후 청각적 자극

을 제시하였다. 또한, 11명의 아동에게는 청각적 자극 제시방법

으로 첫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고, 시각적 자극 제시  방

법으로는 끝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나머지 11명의 

아동에게는 시각적 자극제시 방법으로 첫음절 확인 과제를 먼

저 실시하고, 청각적 자극제시 방법으로는 끝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선별검사 및 음운인식 검사 모두 아동의 반응과 발화를 1차

로 현장에서 기록하고,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를 함께 진행

하였다. 2차로 영상과 오디오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 후 분석하였다.

2.4. 통계처리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2.0)를 이용하였다. 자극제시 방법과 첫음절 및 

끝음절에 따른 확인 과제의 정반응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

극제시 방법과 과제 유형을 개체 내 변인으로 설정한 이원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자극제시 방법에 따른 첫음절 및 끝음절 확인 과제의 정반응률

을 비교한 기술 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극 제시 방법에 따른 음절 위치별 정반응률을 살펴보면, 청

각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첫음절 확인 과제 평균은 10점 만

점 중 7.05점, 끝음절 확인 과제는 4.32로 나타났다. 시각적 자극

으로 제시하였을 때 첫음절 확인 과제 평균은 8.55, 끝음절 확인 

과제 평균은 7.55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음절과 끝음절 확인 과

제 모두 청각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보다 시각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 위치에 따른 자극제시 방법별 정반응률을 살펴보면, 첫

음절 확인 과제를 청각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평균은 10점 만점 

중 7.05,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평균은 8.55로 나타났다. 끝
음절 확인 과제를 청각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평균은 4.32,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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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평균은 7.55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음절 

확인 과제가 끝음절 확인 과제보다 청각적, 시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모두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제시 방법 음절 위치 M  SD

청각
첫음절 7.05 2.69

끝음절 4.32 2.93

시각
첫음절 8.55 1.99

끝음절 7.55 2.01

표 1. 자극 제시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른 정반응률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phonological awareness task 
performance by stimulus type and syllable position

수행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

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자극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21) = 16.27, p = .001), 음절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다(F(1,21) = 51.52, p = .000). 또한 음절 위치와 자

극 유형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1) = 5.88, p = .024).

df F p MS

위치 1 51.52 .000 .710

자극 1 16.27 .001 .437

위치*자극 1 5.88 .024 .219

표 2. 자극 제시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른 정반응률의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Table 2. Two-way repeated ANOVA phonological awareness task 
performance by stimulus type and syllable postion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음절 위치와 자

극 유형별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첫음절(t = 
-3.46, p = .002)과 끝음절(t = -6.04, p = .000) 확인 과제에서 시각

적 자극 방법이 청각적 자극 방법보다 유의미하게 수행력이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자극을 청각적(t = 4.04, p = .001), 시각적(t = 
2.10, p = .047)으로 제시하였을 때 모두 첫음절 확인 과제의 수

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제시 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라 음운인식의 수행력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정반응률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극과 음절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Figure 1. Interaction effect by stimuli type and syllable 
pos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일반아동의 자극제시 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극제시 방

법에 따른 수행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각적 자극제시 방법의 

수행력 평균이 청각적 자극제시 방법의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는 말소리장애의 음운 처리 발달과 읽기 발달을 보기 위

해 일반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음운인식 평가 시 자극 제

시 방법을 청각적, 시각적으로 달리 제시하였을 때 두 집단 모

두 시각적 자극제시 방법의 수행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한 Anthony et al.(2011)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자극을 시각적 그림으로 제시할 경우 아동은 말초적 청각 처

리, 음성 변별, 음운 재인 단계 등을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바로 

음운 표상 단계에서 말소리를 조작할 수 있다(Stackhouse & 
Wells, 1997). 또한, 말소리 조작 후 과제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

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래밍, 운동 계획 및 실행 단계까지의 과

정을 거치지 않고 음운 표상 단계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자극을 청각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위의 복잡한 단계들

을 모두 거쳐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아동에게 청각적

으로 자극을 제시할 경우 청각 처리, 음운 재인, 운동 프로그래

밍, 운동 계획 및 실행 단계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음운인식 수

행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 해석 시 아동이 

두 자극제시 방법 모두에서 수행력이 낮게 나타났다면 아직 음

운인식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음운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

거나, 혹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그림자극으로 제시했을 경우의 수행력은 일반적이었으나, 
청각적 자극제시 방법의 수행력이 유독 낮게 나타났다면 아동

이 음운인식 능력 외에 말지각력이나, 음운 기억력, 말산출 능

력 등의 제한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자

극 유형에 따른 아동의 음운인식 수행력을 비교하여 아동이 음

운인식 능력에만 문제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면, 말 

산출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부분에 취약성을 보이는지 확인하

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극 유형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하여 말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심화 평가 및 중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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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 할 것이다.
음절 위치에 따른 과제 수행력을 분석한 결과 첫음절 확인 과

제의 수행력 평균이 끝음절 확인 과제의 수행력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본 연구

는 만 4-6세 아동에게 음절 위치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를 실시

한 결과 음절 위치에 따라 아동의 음운인식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끝음절 조작 과제가 첫음절 조작 과제보다 상

대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 김애화(2012)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만 4-5세 아동에게 제시어와 첫

소리나 끝소리가 같은 단어를 찾도록 하는 과제를 실시한 결과 

첫소리가 같은 단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고한 Kolinsky 
et al.(198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음절 

위치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평가 시 끝음절 확인 과제가 첫음절 

확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소리를 조작하고 과제에 맞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첫음절 과제 

확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3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만 기억

하고 과제에 맞게 판단할 수 있지만, 끝음절 확인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3음절 단어의 모든 음절을 기억하고 그중 마지막 

음절을 찾아 단어끼리 비교해보고 과제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음절 위치에 따라 과제 수행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해석 시 음절 위치에 따른 

수행력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운인식 중재 시 상

대적으로 더 쉬운 난이도인 첫음절 확인 자료로 먼저 중재를 시

작한 후 좀 더 높은 난이도인 끝음절 확인 자료로 중재를 실시

하여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체계적인 중재를 시도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자극제시 및 반응 방식과 음

절 위치에 따라 음운 인식 수행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언어장애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자극제시 및 반

응 방식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의 차이를 좀 더 심도 있

게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말 처리 

과정 중에서 아동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여 음운인식 

과제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더 나

아가 말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말-언어상의 문제와 관련이 높은 

영역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재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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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검사어

Appendix 1. Stimulus

첫음절 확인 제시어 보기 1 보기 2

연습 1 원숭이 얼룩말 원피스　

연습 2 목도리 목걸이 귀걸이

1 다람쥐 다리미 캥거루

2 바구니 할머니 바나나

3 주전자 냉장고 주머니

4 도토리 도깨비 개구리　

5 신문지 동화책 신발장　

6 자동차 자전거 경찰차

7 개구리 개나리 올챙이

8 선풍기 청소기 선생님

9 장미꽃 진달래 장난감

10 고양이 고구마 색종이

1-1. 첫음절 확인 과제

끝음절 확인 제시어 보기 1 보기 2

연습 1 거미줄 거북이 고무줄

연습 2 세탁기 냉장고 전화기

1 코끼리 개나리 캥거루

2 유모차 우유병 소방차

3 무지개 무궁화 지우개

4 오렌지 강아지 토마토

5 원숭이 색종이 원피스

6 고구마 양배추 아줌마

7 손가락 젓가락 손수건

8 주사기 주차장 물고기

9 바구니 할머니 바닷가

10 컴퓨터 핸드폰 놀이터

1-2. 끝음절 확인 과제




